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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설  동  훈( 북  사회학과) / 윤  홍  식( 북  사회복지학과)

1. 문제제기

재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는 특이한 사례이기보다는 일상 으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인 듯하다. 특히 1990년  이후 남성들이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지의 여성들과 결혼

하는 상이 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2005)의 이혼  혼인과 련된 

자료를 보면 체 혼인건수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 은 1990년 1.2%에 불과했으나 2004

년 재 11.4%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물론 혼인건수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단순히 

집계 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 수치와는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을 만

나는 체감정도는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높은 비율의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결혼 상자가 재외한국인인 경우 일반 으로 다른 피부색깔과 문화

를 연상하는 국제결혼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국제

결혼이 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농 지역의 실을 보면 많은 한국남성이 외

국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 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 국제결혼을 한국사회에서 일상 으로 나타나는 상으로 받아들일 

비가 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많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

화  차이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차별받고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들에 한 지원은 무 하다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동

사무소, 사회복지 , 이주여성상담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불과 10%

내외인 을 고려한다면(설동훈ㆍ김윤태ㆍ김 미ㆍ윤홍식ㆍ이혜경ㆍ임경택ㆍ정기선ㆍ주 수ㆍ

한건수, 2005) 증하는 결혼이민자에 한 사회복지지원정책의 시 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에 한 요구를 정확하게 악하

고 이에 한 정책 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한 보다 면 한 분석이 요

구된다. 일반 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라고 통칭되지만 실제로 그들은 다양한 민족(ethnicity) 집

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단간에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여성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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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사회에서 잘 응해 안정  생활을 유하기 해서는 각각의 결혼이민자 집단이 가

지는 특성들이 정확하게 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재 국내의 연구를 고

찰해 보았을 때 부분의 연구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집 되어 있거나, 국제결혼 여성을 다룬 

경우도 복지정책 안에 한 논의보다는 문화인류학  에서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와의 

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을 다루어 왔다. 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제를 직  다루었다고 

해고 국  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 정책 안 마련을 한 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다만 설동훈 등(2005)이 수행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보건ㆍ복지 

지원 정책방안”이라는 최근의 보고서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  실태를 근할 수 있

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 결혼이

민자들의 특성을 출신국가와 거주지별로 악해 이들 집단간의 상이성과 공통 을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각각의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근거

해 정책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결혼이민자 집단에 한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  2장에서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를 둘러

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연구의 개념  틀을 제시한다. 연구의 개념  틀은 본 연

구의 요한 개념인 사회  응과 경제  응에 한 정의와 군집분석과 다차원 척도분석

에 사용된 변수의 특성, 분석 자료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군집분석과 다차원 척도분석

에 사용된 변수들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출신국가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보

고,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각각의 집단들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들에 한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가

야할 방향과 원칙을 심으로 논의를 개하 다.

2.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 동향

1980년  말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결혼에 한 연구란 주로 미군 아내인 한국 여성에 

한 것으로, 그들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 으므로 국내보다는 미국에서의 그들의 

응에 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송성자, 1974; 박종삼, 1982; Kim, 1972, 1977; Lee, 

1981). 이러한 연구들은 미군 아내인 한국인 여성들의 부분이 하류층 는 기지  출신으로, 

언어와 문화 인 차이까지 겹쳐 미국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여지연(Yuh, 2002)의 조사에 의하면 미군 아내인 한국 여성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기지 과 아

무런 련이 없고, 그들도 다른 일반 재미 한국인과 다른 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기지 과 련된 부정 인 이미지로 인해 미국사회는 물론 교민사회에서도 차별 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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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다. 따라서 미군과 결혼한 한국여성들은 교민사회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특히 그녀의 연구는 풍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불평등한 국가 계가 어떻게 부부 계에까지 깊

은 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1990년  이 까지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가난한 한국의 딸들이 주로 미국으로 

는 일본으로 결혼이주를 떠나는 것이 부분이었고, 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해 사는 것은 매

우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증가하자, 이에 한 연구가 시작되

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주체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지

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의 연구로 나  수 있다.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활동가들은 한국사회

의 국제결혼에 한 반 인 황을 소개하 고(이 연, 2003; 최근정, 2003; 한국염, 2004; 

김상임, 2004; 양정화, 2004; 양혜우, 2005), 특히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사례를 보고하

다( 주여성발 센터, 2003; 홈, 2003; 박 정, 2004).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내 외국

인 주부에 한 실태  사례(김애령, 1998; 민경자, 2003; 이윤애, 2004; 박재규, 2005)를 통해 

그들에 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 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국제결혼 가족에 한 여러 편의 석

사학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국동포 여성에 한 연구(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민가 , 2004)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

에 한 연구(조성원, 2000; 수 , 2002; 김정선, 2004)는 그들의 국제결혼의 과정과 응  

갈등의 경험을 달하고 있다. 한 결혼 알선업체에 한 연구(윤정숙․임유경, 2004)를 통해 

어떻게 특정 인종이나 국 의 여성들이 ‘홍보’되고 ‘상품화’되는 방식으로 선택되는가를 통해 

국제결혼의 인신매매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지나치게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을 ‘매매혼’을 규정하고 외국 여성을 국제결혼의 희생자로 이미자화하고 고

착화함으로써, 오히려 외국 여성들이 극 인 삶의 략과 행 자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는 비 도 등장하고 있다. 그밖에 한일국제결혼에 한 두 편의 석사학  논문(인 숙, 2001; 

한주연, 2002)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이 단편 인 설문조사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농  지역

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에 한 심이 농 사회학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김정태, 2005; 박재

규, 2005).

최근에는 결혼이민자에 한 문 연구자들의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윤형숙(2004a, 2004b)

은 라남도 지역에 결혼해 온 필리핀 여성들에 한 심층 연구를 통해 외국 여성들은 다양

한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결혼하며, 자신의 결혼에 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가족 계를 극

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행 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정(2003)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필리핀 남성의 논문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 다. 이혜경(2005)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구학  

특성을 체계 으로 규명한 논문을 발표하 고, 설동훈(2005)은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한국사

회가 이미 “실질  의미에서” 이민사회가 되었다고 진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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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개념적 틀

1) 연구의 중요개념

① 사회ᆞ경제적 적응의 개념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응성을 고찰하기 해 사용한 개념은 사회  응과 경제

 응이다. 먼  사회  응과 경제  응에 한 개념 검토 이 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

고 있는 응(adaptation)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응이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의 극  

노력을 통해 양호한 삶의 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Barker, 1991). 특히 사회복지에서 

응의 의미는 구조이론(systems theories)에 근거해 개인과 주변의 환경과의 상호  과정을 

시하는 측면이 강하고 (Germain, 1979), 이를 근거로 사회 복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응에 한 개념에 근거했을 때 사회  응이란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과 이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인 계를 통해 정의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 계, 친족 계, 

이웃 계, 여성 결혼이민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웃 계  자조집단의 참여 여부 

등이 본 연구에서 조작 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  응의 핵심  개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상이 결혼을 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여성 

자신과 외부세계와 계 형성과 유지를 해 요구되는 수단으로써 한국어 구사 능력 정도를 

사회  응의 주요한 변수의 하나로 추가하 다.

다음으로 경제  응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되는데 하나는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의 취업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이주여성이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으로 측정한 경제

 수 이다. 특히 경제  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  

Silver(1994) 등을 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  배제의 문제와 련성이다. 비록 사회  배

제가 통 인 경제  빈곤의 개념을 넘어 사회 구성원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 문화, 의료, 사

회 참여 등의 범 한 문제를 포 하고 이를 통해 빈곤문제를 설명하려는 시도이기는 하지

만 (심창학, 2001, 2003), 경제  빈곤이 소  교육, 문화, 의료, 사회 참여 등의 배제의 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구소득으로 표되는 경제  안정성은 한 개인이 

해당사회에서의 응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요한 지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

소득이 여성 결혼이민자와 해당 가구의 공통의 이해로써 경제  안정성(빈곤문제)을 가름하

는 주요한 지표이자 이를 통해 사회  배제의 문제를 근하는 단 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여

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여성으로써의 시민권 보장이라는 개별  이

해와 련된 문제이다. Orloff(1993)가 지 한 바와 같이 여성 시민권의 핵심  주제가 되는 

여성의 독립 인 가구 형성ㆍ유지는 여성의 유 노동에 한 근권을 통해 보장되기 때문이

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는 높은 이혼율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제도로써의 결혼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참여는 해당 여성이 인생주기 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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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응을 이루기 한 토 가 되기 때문이다 (윤홍식ㆍ김혜 ㆍ이은주, 2005; 윤홍식, 

2004). 즉 경제  응은 가구라는 공통의 이해와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별  이해를 함께 고

려한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②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분석방법인 군집분석과 다차원 척도분석을 해 사용된 변수는 모두 12개 변수

다. 이  국 과 거주지가 통합된 변수로서 국   거주지 변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구분하

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국 은 본 연구에서 연구 상이 되는 국, 일본, 필리핀, 베트

남, 태국, 몽고, 러시아 등 7개 출신국을 의미한다. 다만 국의 경우 국  개념을 넘어 민족

(ethnicity)개념을 용해 조선족과 한(漢)족으로 다시 구분하여 사용하 다. 이러한 국 개념

에 재 여성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다시 도시지역 거주자와 농 지역 

거주자로 구분하 다. 특별히 여성 결혼이주여성을 도시지역과 농 지역 거주자로 세분한 이

유는 재 한국사회에서 도시와 농 의 사회경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을 고려했을 

때 여성 결혼이주여성의 응수 도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보건사회연구원의 2002년도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평가  정책과

제를 보면 기 생활보장 수 상자의 월 가구소득은 농어 이 24.0만원으로 도시의 22.5만

원보다 1.5만원 높게 나타났다 (이태진ㆍ강혜규ㆍ박능후ㆍ원종욱ㆍ이 주ㆍ이승경ㆍ김선미ㆍ

김계연ㆍ양시연, 2003). 이는 가구 당 월 평균 주  최 생계비가 농 의 경우 766천원이고 

도시가 1,025천원인 을 고려한다면 거주지역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  안정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을 기 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근거해 각 집단간

의 상이성을 분석한 다차원 척도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출신국가 

 출신국가에서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  지 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출신국의 일반

 경제  수 , 출신국가에서의 소득수 , 입국경 , 학력수  등에 한 변수들이다. 먼  

출신국가의 경제  수 은 구매력(PPP)을 반 한 GDP를 사용하 다. GDP를 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GDP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경제  기  수 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를 들어, 일본여성 결혼이주자는 한국보다 높은 경제  수 에 있는 국가로부터 이주

했기 때문에 한국생활에서 요구되는 경제  수 이 높을 것을 것이고, 실에서 이러한 기

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만족도로 측정된 사회  응은 다른 국가 출신들에 

비해 상 으로 낮을 개연성이 높다. 다음은 출신국가에서의 소득수 으로 출신국가의 GDP

가 출신국가별 일반 인 기 수 을 반 하는 변수라면 출신국가에서의 소속 가구의 주  

소득수 은 미시  차원에서 개별 여성 결혼이민자의 기 수 을 반 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출신국가에서의 소득수 은 ‘(1) 평균보다 훨씬 낮다, (2)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3) 평균이다, (4) 평균보다 약간 높다, (5) 평균보다 훨씬 높다’와 같은 5  척도로 측정했다. 

입국경 는 ‘귀하는 한국인 남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결혼

개업체, 행정기 ,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경우 입국과정에 로커가 개입한 경우(1)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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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그 외에 부모, 형제, 친구 등의 소개로 만난경우는 로커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0)로 

분류해 로커가 개입한 비율을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 변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상식 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습득 능력 등과 같

이 사회 응수 과 정 인 계를 갖는다는 이다. 그러나 내국인의 학력이 가지는 의미와 

달리 이민자의 경우 ‘숙련의 이 장벽’ 때문에 출신국가에서의 학력수 이 노동시장 진입여부 

 지 와 정의 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hiswick, 1978, 1980, 1982, 1984; Seol, 2005).1)

두 번째 변수 집단은 사회  응과 련된 변수들로 연령차이, 한국어 실력, 부부 계만족

도, 친족ㆍ이웃 계 만족도, 자조집단 참여 여부 등이다. 먼  연령차이는 남편의 연령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차이다. 남편의 연령이 높은 경우는 정의 값이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

이 높은 경우는 부의 값이나 부분의 경우 남편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남

편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차를 변수로 사용한 것은 연령차이가 클수록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상 으로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

의 연령이 상 으로 낮은 베트남과 구소련 출신의 경우 남편과의 연령차가 무려 11.4세, 

10.6세로 결혼이민자 집단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결혼생활의 안정성이 결혼연

령과 정의 계에 있는 을 고려한다면 (Becker, Landes, & Michael, 1977) 연령차가 사회  

응 수 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연령차가 크다

는 것은 남편이 재혼일 가능성이 높고, 재혼의 안정성이 혼인 경우에 비해 낮다는 을 고

려해 (Becker et al., 1977) 변수로 사용하 다. 한국어 실력은 앞서 언 했듯이 여성 결혼이주

자의 사회경제  응과 히 연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

기로 각각 ‘(1) 매우 능숙하다, (2) 약간 잘하는 편이다, (3) 그  그 다, (4) 약간 서툰 편이

다, (5) 매우 서툴다’의 5  척도로 측정된 값을 역 수화한 값의 합을 4로 나  평균값이다. 

부부생활만족도는 ‘남편이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 부부사이의 친 감, 부부의 성생활, 남편

의 가사노동 분담 등’ 8가지 문항에 한 5  척도 값의 합을 8로 나  평균값을 사용하

다.2) 친족ㆍ이웃 계 만족도는 이웃과의 계, 남편의 부모와의 계, 남편의 기타 가족ㆍ친척

과의 계를 각각 5  척도((1)매우불만이다, (2) 체로 불만이다, (3) 그  그 다, (4) 체

로 만족하는 편이다, (5) 매우 만족한다)로 측정된 값의 합을 3으로 나  평균값을 사용하

다. 자조집단 참여여부는 조사시  재 여성 결혼이민자가 정기 으로 참여하는 사교  친

교모임, 종교단체, 국제 결혼자 권익 보호단체 등과 같은 모임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

으로 측정해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 비율을 출신국가  거주지별로 측정한 값이다.     

세 번째 변수 집단은 경제  응성과 련된 변수들로 취업여부와 가구소득을 사용하 다. 

취업여부는 조사시  재 여성 결혼이민자가 임 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주당 노동시간과 

근로와 련된 개인소득여부를 통해 악하 다. 조사시  재 취업한 경우는 ‘1’, 비취업인 

경우는 ‘0’으로 구분하 다. 다만 취업여부 변수가 주로 유 노동과 련된 질문을 바탕으로 

1) ‘숙련의 이  장벽’은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습득한 교육과 숙련을 그 로 새로운 지역에서 발휘할 수 없으므로, 

특히 이주 기에는 사회경제  하강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 부부 계 만족도에 한 구체 인 설문은 설동훈 등(2005: 360)의 질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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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자료(질문지)에서 수집되지 않는 가족노동 종사자와 같은 무보수 노동시간은 비취업

으로 분류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취업상태로 계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가구소

득은 월 단  해당 가구의 지난 3개월간 평균소득을 기 으로 하 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출신국가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경제  응성의 상이성을 보기 해 집락분

석(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을 사용하 다(설동훈, 2003 

참조). 집락분석은 유사한 요소를 같이 묶고 상이한 요소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기법인데, 여기

에서는 그 여러 세부기법 가운데 계  방법(hierarchical clustering techniques)을 선택하

고,3) 사례들 간의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로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 다.4)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측정단 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 화된 Z 수

를 구하여 원래 값에 체하 고, 집락화의 방법으로는 집단간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between groups)을 사용하 다.

아울러 이러한 집락화 결과를 공간상에 배치하여 체의 구조를 악할 수 있도록 다차원

척도기법을 사용하 다. 다차원척도기법은 최 의 형상으로부터 반복된 차를 통하여 도출된 

공간상의 거리가 가능한 한 본래의 근 성을 잘 나타내도록 오차(stress)를 여 나가면서 최

종 해(solution)를 구하게 된다. 오차의 크기는 도출된 거리가 본래의 자료에 어느 정도 잘 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5)

3) 연구 대상 및 자료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를 상으로 2005년 5월 23일부터 6

월 12일까지 3주간 질문지를 이용한 면 조사 방식으로 수행하 다. 자료의 특성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시도별로 할당된 표집 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화번

호를 입수한 지역은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의 방법을 용하 고, 그 외의 지역은 이

주여성과 련된 지원단체들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조사 상자를 발굴 면 조사 하 다. 한 

모집단 분포가 수도권에 집 되어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상

3) 이 기법은 집락화를 개별 단 에서 시작하여 이를 집단으로 지속 으로 묶어 나가, 마지막에는 모든 개별 단
들이 하나의 큰 집락을 이루도록 해 나가는 방법이다.

4) D(x,y)= ∑
k

i=1
(x i-y i)

2       
   두 사례 x와 y의 유클리드 거리(D)는 집락화의 근거로 삼는 k개 변수의 변수 값간 차이의 제곱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 제곱근을 워 측정한 것이다.

5) 일련의 좌표로 최 의 형상을 결정짓고, 이로부터 도출된 공간에서의 거리를 계산하고 원래의 근  값과 비교

하여 평가한다. 오차가 크면 좌표를 이동시키고 도출된 공간에서의 거리를 다시 계산하게 된다. 이 작업을 도
출된 거리가 원자료에 합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차원의 수를 높이면 오차의 값은 감소하고, 
R2의 값은 증가하게 된다.

6) 자료에 한 소개는 설동훈 등(2005: 12-15)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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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을 고려하여, 농 과 도시 에서는 농 을, 수도권과 지방 에는 지방을, 그

리고 결혼이민자 수가 많은 국가와 은 국가 에는 은 국가의 표본을 원래 할당비율보다 

많이 뽑는 가 표집(weighted sampling) 방법을 도입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성 결혼이

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가구를 면 상으로 하 다. 면 에 응한 가구는 총 1,082가구이고, 여

성 결혼이민자와 남편 모두가 응답한 945가구에 한 자료이다. 이  본 연구를 해 사용한 

자료는 결측치가 많은 자료와 출신국가ㆍ거주지의 사례 수가 10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 으로 885명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 그리고 각국의 ‘구매력 

기  1인당 GDP’ 자료는 유엔의 최신 통계를 활용하 다(UNDP, 2005).

4. 분석결과

1)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

<표 1>은 출신국가와 국내 거주지역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  응과 련된 

지표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  출신국가의 구매력 기  GDP를 보면 일반  상과 같이 일본

이 28,450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몽골이 1,820달러로 가장 낮은 수 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본국에서의 소득계층은 몽골출신이 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몽골출신의 경우 체로 

평균소득계층 이상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베트남 출신 여성은 조사시  

당시 도시지역 거주자와 농 지역 거주자의 출신국가에서의 소득수 이 연구 상 집단  가

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2.78)와 농 거주자(2.76) 모두 출신국가에서 소득수 은 평

균소득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커를 통해 입국한 비율은 일본출신여성이 가장 높은 

89.47%(도시), 98.23%(농 )으로 조사되었다. 특별히 일본출신 여성 결혼이민자가 로커를 통

해 입국한 비율이 높은 것은 일본여성의 경우 부분 특정종교단체의 주선을 통해 한국남성

과 결혼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반면 러시아출신과 국한족 출신의 경우 로커를 경

유하는 경우는 각각 6.90%와 6.9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족의 경우도 로커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낮다. 도시거주자의 경우는 11.40%, 

농 거주자의 경우는 2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국한족, 조선족, 일본을 제외한 국

가출신이 로커를 경유해 입국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는 43.75%(태국농 거주자)이고, 높은 

경우는 64.63%(필리핀농 거주자)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결혼이

민자의 학력은 일본과 러시아 출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출신 여성의 경우 

평균교육연수가 13년을 넘어 고등학교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조사

시  재 농 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태국출신여성의 평균교육 연수가 8년을 조  넘어 비교 

국가집단  가장 교육수 이 가장 낮다. 주목할 은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 하더라도 재 

농 에 거주하는지(8.08년) 아니면 도시에 거주하는지(10.06년)에 따라 평균학력연수가 2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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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이다.   

연령차이는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베트남과 러시아 출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

남 출신여성의 경우 조사시  재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그 차이가 6.65세이다. 그러나 농

에 거주하는 경우는 연령차이가 13.82세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난 은 주목할 만하다. 연령차이가 가장 은 집단은 일본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로 도시

와 농 거주자 각각 0.95세와 1.65세로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여성 이민결혼자의 경우 로커(종교단체)에 의해 국제결혼이 면 히 계획된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결혼상 자 선정에 있어 목 의식 으로 인구사회학  특성

을 고려한 것으로 단된다. 한국어 실력은 일반 으로 상하는 바와 같이 조선족이 월등히 

높고, 국한족과 러시아 출신이 그 다음에 치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출신은 한국어 실력이 

모두 평균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가장 낮은 집단은 농 에 거주하는 태국과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로 나타났다. 학력과 같이 베트남 출신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농

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한국어 구사능력의 차이를 보인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부부 계 

만족도는 출신국가에 계없이 체로 평균을 조  넘는 수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특

이한 은 몽골출신의 경우 부부 계 만족도가 4.50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이웃과의 계에 한 만족도도 부부 계 만족도와 같이 모든 집단이 평균인 3 에서 4  이

하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친족  이웃과의 계에 한 만족도도 부부

계 만족도와 같이 몽골출신이 가장 높은 3.72를 나타내고 있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조집단에 참여하는 비율은 외 으로 일본출신여성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일본출신여성의 외  특성은 일본출신여성의 경우 종교단체를 경유해 한국남성과 

결혼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부분의 특정 종교 활동과 연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출신을 제외할 경우 농 에 거주하는 태국출신 여성과 도시에 사는 필리핀 여성이 가장 

높은 자조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자조단체 참여가 가장 조한 집단

은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도시와 농 거주지역의 구분 없이 참여비율이 24.32%와 17.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은 조선족인데 조선족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민족  

동질성이 높고 언어 장벽도 상 으로 낮은데 반해 자조집단 참여비율이 간정도에 치하

고 있다는 이다. 이는 조선족의 경우 특별히 자조집단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는 재까지 악되지 않는 특수한 장벽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비율은 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필리핀 출신, 몽고출신 여성의 경우 70%가 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출신 여성의 경우 도시 거주자의 경우 23.68%, 농 거주자의 경우 

11.50%에 불과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취업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변수

라고 했을 때 취학연수가 가장 높은 일본여성의 취업비율이 가장 낮다는 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숙련의 이 장벽’이 있기 때문에 출신국가에

서의 인 자본 수 이 그  이주국가에서의 인 자본으로 등치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취학연

수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여성의 취업률이 51.72%에 이르고 있다는 을 고려했을 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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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는 가구소득수 은 러시아출신여성이 

월 평균 35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러시아 출신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

성의 사회  지 가 다른 아시아 국가출신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들에 비해 사회  지 가 상

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다음으로 도시거주 조선족과 몽골출신 여성의 가구

소득이 각각 268만원과 25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농 에 사는 

태국출신여성 가구로 월 평균 소득이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에서 주목

할 결과는 일본출신여성의 가구소득이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과 농 에 거주하는 태국 

출신여성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 으로 사회경제  수 이 높

은 국가에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 소득수 으로 표되는 경제  수 이 낮은 은 

일본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응이 다른 국가출신 여성들에 비해 상 으로 어려

울 수 있다는 을 상하게 한다.

<표 1> 출신국과 국내 거주지별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 지표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KCU 4,980 3.11 11.40 6.61 11.15 4.16 3.67 3.53 53.68 76.84 268.24

KCR 4,980 2.98 26.67 5.95 10.56 4.13 3.35 3.69 63.33 65.00 172.35

CU 4,980 3.23 6.98 6.33 11.39 3.49 3.34 3.53 46.51 60.47 183.70

JU 28,450 3.37 89.47 0.95 13.50 2.90 3.44 3.14 100.00 23.68 136.44

JR 28,450 3.05 98.23 1.65 13.37 2.50 3.14 3.02 97.35 11.50 149.77

FU 4,640 2.88 50.54 8.08 11.87 2.80 3.47 3.55 75.27 75.27 192.79

FR 4,640 3.06 64.63 7.26 10.79 2.86 3.32 3.52 69.51 62.20 175.39

VU 2,490 2.78 54.05 6.65 10.06 2.56 3.42 3.34 24.32 48.65 143.31

VR 2,490 2.76 47.06 13.82 8.08 2.26 3.44 3.34 17.65 58.82 182.90

TR 7,450 2.94 43.75 7.00 8.88 2.32 3.22 3.32 81.25 62.50 79.66

MU 1,820 3.80 50.00 9.20 11.80 2.97 4.50 3.72 50.00 70.00 259.50

RU 8,950 3.07 6.90 10.17 13.32 3.22 3.59 3.55 68.97 51.72 359.20

주: 1) X1 구매력 기준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달러)
X2 본국에서의 소득계층(최소 0, 최  10; 11점 척도)
X3 중개기관을 통한 결혼자 비율(%)
X4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이(세)
X5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학년수(년)
X6 한국어 구사능력(매우 미숙 1, 매우 능숙 5; 5점 척도)
X7 부부관계(매우 불만 1, 매우 만족 5: 5점 척도)
X8 친족관계․이웃관계(매우 불만 1, 매우 만족 5; 5점 척도)
X9 자조집단 참여율(%: 불참 0, 참여 100)
X10 취업률(%: 비취업 0, 취업 100)
X11 가구소득(만원)
2) KCU 중국동포 도시거주자
KCR 중국동포 농촌거주자
CU 중국한족 도시거주자
JU 일본인 도시거주자
JR 일본인 농촌거주자
FU 필리핀인 도시거주자
FR 필리핀인 농촌거주자
VU 베트남인 도시거주자
VR 베트남인 농촌거주자
TR 태국인 농촌거주자
MU 몽골인 도시거주자
RU 러시아인 도시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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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

<표 2> 출신국과 국내 거주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의 거리 행렬

KCU KCR CU JU JR FU FR VU VR TR MU

KCR 2.048

CU 2.093 1.884

JU 6.343 5.906 5.549

JR 7.068 6.510 6.169 1.786

FU 3.075 2.682 2.680 5.340 5.701

FR 3.332 2.570 2.481 4.798 5.155 1.357

VU 4.226 3.689 3.185 5.619 5.574 2.988

VR 5.004 4.827 4.368 7.353 7.242 3.937 3.684 2.574

TR 4.773 3.857 3.639 5.196 5.283 2.908 2.370 2.801 3.668

MU 4.324 5.139 4.573 6.923 8.021 4.702 4.725 5.709 6.055 6.223

RU 2.944 3.840 3.231 6.111 6.526 3.333 3.798 4.772 5.233 5.362 4.599

주: 각 지표를 표준화점수(z-score)로 변환하여 유클리드 거리로 측정한 비상이성계수.

[그림 1] 집락분석 결과: 수평 나무그림

<표 3> 다차원 척도의 차원별 좌표

차원 1(x축) 차원 2(y축)

KCU 1.0422 -.2459

KCR .6251 -.0228

CU .5450 -.0416

JU -2.1518 -.7076

JR -2.5585 -.1392

FU .1760 .1467

FR -.1316 .0717

VU .0503 .9196

VR .8169 1.4797

TR -.4169 1.0470

MU 1.2687 -1.5028

RU .7346 -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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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오차(Kruskal's stress)는 .083으로, 이는 원래 자료가 거의 오차 없이 2차원 좌표

평면에 정확히 그려졌음을 의미한다(R2=.971).

[그림 2] 다차원척도분석과 집락분석 결과의 종합

다차원척도분석과 집락분석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집락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집락계수 3.8을 기 으로 자르면 네 가지 집

락을 구분할 수 있다. 제1집락은 필리핀과 국 조선족․한족  베트남 출신 이민자로 구성

되고, 제2집락은 러시아 출신 이민자, 제3집락은 몽골 출신 이민자, 제4집락은 일본 출신 이민

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결과를 다차원척도의 2차원 해에 용하면, 집락계수 3.8은 [그림 2]에 

제시된 2개의 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차원척도를 그리기 해 도입한 원래의 차원 1(x축)

과 차원 2(y축)는 단지 각 좌표를 표시하기 해 임의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석의 필

요에 따라서 그 축을 직교 회 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새롭게 그은 두 개의 

축을 ‘사회  응’과 ‘경제  응’으로 명명하고, 그것들을 각각 x축과 y축으로 악하여 결

과를 해석하기로 한다.

우선, 사회  응이 가장 우수한 집단은 몽골 이민자로 나타나고, 다음이 러시아 이민자, 

그리고 국 이민자 등의 순이다. 반면, 태국인 이민자, 베트남 이민자, 일본인 이민자  농

거주자 등이 사회  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경제  응이 우수한 집단은 베트남인 이민자  농 거주자와 국동포 이민자  

도시거주자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인 이민자  도시거주자, 국동포 이민자  

농 거주자, 몽골인 이민자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인 이민자들은 거주지역에 계없이 

경제  응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인 선진국 출신이 상 으로 낙후한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사회 ․경제  부

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은 주로 개발국 출신으로서 사

회  지 의 상승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자부하지만, 일본인 이민자들은 사회  지 의 하강이

동을 동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것은 일본인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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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 을 거의 취득하지 않는 것과도 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몽골인과 러시아인 이민자들 에서 도시거주자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들은 매우 순조로

운 경제 ․사회  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신국에서 그들의 지 가 상 으

로 높고, 동시에 한국인 남편의 사회경제  지 가 비교  높은 사실을 반 한다. 몽골인 여

성은 본국에서의 소득계층이 비교 상 집단  가장 높고, 러시아 출신 여성 이민자의 남편

의 소득이 비교 상 집단  가장 높다. 더구나 그들은 부분 도시에 거주한다. 이러한 

은 상 으로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집단이 국내에서 비교  순조롭게 응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도 무방함을 뜻한다.

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제1집락에 소속되어 있다. 베트남인 농 거주자는 경제  응이 

가장 우수하지만, 동시에 사회  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그들의 경제활

동 참가율도 높고, 가구소득도 상 으로 높은 편이지만, 그들의 한국어 실력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베트남인 도시거주자들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그들의 사회  응 수는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태국인 농 거주자는 사회  응

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부각된다. 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베트남인 농 거

주자와 더불어 가장 낮다. 이러한 은 그들의 평균 취학년 수가 학교 졸업 수 에 미달하

는 것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농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사와 

단순노동에 종사하며 경제  응은 비교  순조롭게 하지만, 사회  응에서는 매우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  응이 높다는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들을 

일등 신부감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 개인의 측면에서는 매우 많은 부 응을 겪고 있는 것

이다.

국동포와 국한족 이민자들은 사회 ․경제  응이 비교  양호하다. 그들은 한국어에 

이미 능숙해 있거나, 습득 수 이 상 으로 높다. 경제 으로도 취업과 소득 수 이 양호하

여 매우 순조롭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필리핀인 이민자들은 사회  응의 면에서는 베트남인과 태국인들보다는 잘 응하는 편

이지만, 나머지 집단과 비교할 때는 뒤쳐진다. 경제  응의 면에서는 필리핀인 이민자  

농 거주자의 응 수 이 일본인 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상 으로 낮은 편이라는 에 주목

할 만하다. 

5. 결론: 복지정책함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12개의 집단으로  분류해 사회  응과 경제  응 정도를 분석한 결

과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와 거주지역 따라 다양한 응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다. 

를 들어 몽골과 러시아 출신 여성은 상 으로 높은 사회  응수 을 보이고 있고, 농

거주 베트남 여성과 도시거주 국한족 여성은 경제  응에서 높은 수 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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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출신 여성은 거주지역에 계없이 사회경제 으로 낮은 응수 을 보이고 있다. 주

목할 만 한 은 조선족의 경우 문화 , 민족  동질성이 가장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

회  응은 몽골과 러시아 출신보다 낮고 경제  응은 농 거주 베트남 출신여성과 유사

한 수 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 결혼이민자가 같은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해당 여

성이 도시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농 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응 수 을 보이고 있다

는 이다. 를 들어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경제  응은 농 에 거주하는 

여성이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높고, 농 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조

선족보다 국한족 여성과 사회경제  응도에 있어 유사한 수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  응과 련된 복지정책의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사회  응에 한 지원에 있어 모든 여성 결혼이민자의 욕구수 이 동일하다기 보

다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다는 이다. 몽골 출신의 경우 상 으로 사회  응수 이 높아 

사회  응과 련된 지원욕구가 상 으로 덜한 반면 농 에 사는 태국여성과 베트남여성

의 경우 사회  지원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응과 련 있는 한국어 교

육 로그램, 부부 계 로그램, 사회  응을 한 상담 서비스 등이 모든 집단에게 동일

한 수 으로 요구되기 보다는 사회  응수 이 낮은 농 거주 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에

게 집 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한국어 구사능력은 태국여성과 베트남 여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한 집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  응 수 도 사회  응 수 과 같이 출신국가와 거주지

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응을 높이기 해 요구되는 소득지원과 여성 결

혼이민자들에 한 극  노동시장 정책 등은 일본, 필리핀(농 거주), 태국(농 거주) 여성

들의 욕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일본출신 여성의 경우 거

주지역에 계없이 취업률과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수 에 속하고 있어  이들의 특성을 반

한 정책 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는 일본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의 응수 이 두 차원(사회경제  차원)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 에 있다는 이다. 일반  통념에 근거한다면 한국사회에서 응하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집단은 피부색깔과 문화  배경이 다른 동남아시아 출신여성들로 상정하고 있다. 그

러나 실은 상 으로 문화ㆍ사회ㆍ언어  유사성이 큰 집단이라고 간주되는 일본출신여성

의 부 응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주목해야할 결과이다. 일본여성의 경우 기존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에서 철 히 소외된 집단이었고,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부 응 정도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를 들어, 일본출신여성의 경우 언어학  유사성

이 조선족을 제외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통념인데 이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은 태국과 베트남 출신여성과 같이 매우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는 이다. 즉, 일본출신 여

성 결혼이민자의 응수 을 높여 한국사회에서 안정 으로 생활해 나가게 하기 해서는 이

들에 한 특별한 정책 안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응문제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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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정책  안들

이 마련되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상이한 특성에 근거한 다양한 차원

들의 정책수 도 함께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즉, 몇 개의 정책 안과 지원 수 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천착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와 같이 여성 결

혼이민자에 한 정책지원을 만들어가는 시 에서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결혼이민자들(여성과 남성 모두)은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해 가

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후세 를 출산하고 양

육할(하는) 주체들이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기본 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 과 사회권의 범 와 상을 둘러싼 논쟁

과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국제결혼이 증하고 있는 시 에서 한국인과 결

혼한 외국인에 한 극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한국사회가 한국사회를 구성하

고 있는 시민들을 복지의 상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는 변화해 가고 있고, 그

어 따라 시민권에 한 규정과 권리도 변화하고 있다. 재와 같이 인 교류가  지구  차

원에서 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 에서 다른 나라 사람과 문화를 극 으로 수용해 한국

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은 바로 한국사회가 튼실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응성을 강화하기 한 정책 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할 은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사회  특성과 한국사회의 특성을 공존시키는 

문제이다. 기존 논의에서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살아가기 한 응력을 높이기 해 

한국문화와 언어 교육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요한 것은 결혼이민자들

이 한국사회에서 동화되기 이 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정체성이 유지ㆍ존 되어야한

다는 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국사회에 일방 으로 동화될 것

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  차별과 폭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여성 결혼이

민자의 고유한 문화  특성과 한국사회 특성의 양립의 제는 ‘나’와 다른 것에 한 포용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확 ㆍ심화하는 요한 시 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다양성의 문제는 단순히 결혼이민자의 문제이기 보다는 가족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한국사회 

모든 부문에서 실 되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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